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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정치의 의미에 대한 대화이다. 갑,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<보기>에서 고른  

것은?

① ㄱ, ㄴ         ② ㄱ, ㄷ         ③ ㄴ, ㄷ         ④ ㄴ, ㄹ         ⑤ ㄷ, ㄹ

갑: 정치란 정당의 선거 운동,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, 대통령의 국무 회의 주재와 같이 정당, 

국회, 정부에 관련된 활동들에 한정된다고 생각해.

을: 아니야. 우리가 학급 회의를 열어서 체험 활동 장소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공동의 의사 

결정을 하는 것도 정치라 할 수 있어.

ㄱ. 갑은 국가 수준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.

ㄴ. 을은 개인이나 집단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

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.

ㄷ. 갑과 달리 을은 정치가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

본다.

ㄹ.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.

보기

[정답률�92%]



두 가지 의미의 정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다. 법정 1번 단골 문제인데, 작년 수능에서는 정치

의 의미 대신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를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. 하지만 둘 중 무엇이 나오든 쉽게 

맞출 수 있으니 아무 상관없을 것이다.

갑은 ”~에 한정된다”고 했다. 사실 정치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항에서 “한정된다”, “~만 해당” 등의 말이 나왔

다면 그냥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생각하면 된다. 그래도 그것만 보고 판단하긴 불안하니 전체를 훑어보자. “정

당, 국회, 정부와 관련된 활동” 오케이, 좁은 의미의 정치 당첨.

그럼 을은 넓은 의미의 정치겠다. 을은 “~도 정치”라고 한다. 이런 “A뿐만 아니라 B도” 와 같은 말이 나오면 

넓은 의미의 정치로 받아들이자.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, “공동의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정치”랜다. 넓은 의미의 정

치가 확실하다.

ㄱ. 갑은 좁은 의미의 정치 관점이므로 국가 수준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정치

라고 볼 것이다. 이때 주의할 점은 갑이 아니라 을을 넣어도 옳은 선지가 된다는 것이다. 

넓은 의미의 정치가 좁은 의미의 정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다. 오른쪽 밴 다이어그램을 

참고하자.

ㄴ. 을은 넓은 의미의 정치다. 을은 개인이나 집단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

지하는 것을 정치라고 볼 것이다.

ㄷ.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이다. 따라서 

“갑과 달리 을은”이 아닌, “을과 달리 갑은”이 되어야 한다. 그런데 내가 ㄱ 선지에서 넓은 의미의 정치가 

좁은 의미의 정치를 포함한다고 했는데, 이 말이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선지는 몽땅 다 넓은 의미의 

정치에도 해당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. 예를 들어 “~만 정치”라는 말은 넓은 의미의 

정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. 물론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.

그런데 약간 찝찝하지 않은가?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의사 결정, 이거 완전 대의제나 간접 민주 정

치에나 해당될 법한 선지다. 좁은 의미의 정치가 꼭 간접 민주 정치를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다. 그런데... 

정치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하여 바라보는 것 자체가 현대에 와서 생긴 관점이므로, 현대 사회에

서 보통 그렇듯이 나랏일은 저 “높으신 분들”이 자기네들끼리 결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. (비록 우리가 거

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줄 순 있지만...) EBS와 평가원도 이를 좁은 의미의 정치로 해석했다.

ㄹ.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현상을 한 번 생각해 보자. 저 옛날, 신석기 시절... 오늘은 추수를 할까, 아니면 

저 들판에 뛰어다니는 주인 없는 소를 잡으러 갈까? 하고 의견이 나뉘었을 때 이를 합치시키기 위해 조정이 

일어났을 법도 하다. 하지만 신석기 시대에는 계급도 분화되지 않았는데, 국가고 부족장이고 있을 리가 없으

니 정치권력이니 정부니 하는 좁은 의미의 정치는 이를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. 따라서 “갑과 을의 관점 모

두”가 아닌 “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”이 적절하다.

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.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고, 넓은 의미의 정치

는 국가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까지 해당한다.

아주 쉬운 문제다. 정답률이 92%라니. 분명 노베로 치는 아이들까지 포함된 통계일 텐데... 0점 방지를 위해 

안배된 문제랄까, 사뿐히 즈려밟고(참고: 표준어는 “지르밟고”이다.) 가시옵소서.


